
완도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사

완도군민의 대변지로서 올바른 언론의 길을 걸어오신 

완도신문 창간 33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완도신문 김정호 대표님과 신문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애독자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언론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크나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완도신문 역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군민과 군민, 

군민과 자치단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신문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민의 바람에 충실한 언론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33년 동안 완도신문과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신 완도군민과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완도신문이 군민과 독자의 편에서 완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모습을 아우르며 여론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려고 힘든 이들에게 

항상 다정한 언론으로 함께 남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완도군민을 대표하는 완도군의회가 군민이 신뢰

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완도신문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방의정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완도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완도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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